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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25) 경기만 조석효과에 의한 연안안개 발생 및 기상특성 분석

안혜연 ․ 정주희1) ․ 김유근1)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1)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1. 서론 

안개는 공기 중에 매우 작은, 일반적으로 미세한 물방울로 가시성을 감소시킨다. 우리나라 서해안의 경

우, 최대 조차가 약 10 m로 매우 크고 넓은 대륙붕이 발달하여 연안에 넓은 간석지가 발달되어 있다. 이러

한 서해 연안은 조석효과로 인하여 해수면온도, 바람과 같은 해양요소 변화와 지표면 온도, 수증기량과 같

은 기상요소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연안안개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조석현상이 서해 중부 해역에 위치한 경기만에서의 연안안개 발생 특성을 분석하고 안개 발생일(사례일)
을 선정하여 기상요소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서해 연안안개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해안 인근 기상관측지점(인천 종관기상관측소)을 기준으로 최

근 10년간(2008~2017년)의 평균 안개일수를 조사하였다. 서해 연안안개 특성 조사를 바탕으로 안개사례일

(2015년 2월 11일)에 대해 조석주기에 따른 기온, 해수면 온도 등의 기상 및 해양요소의 변동을 분석하였

다.

3. 결과 및 고찰

전반적으로 서해 연안안개는 4~7월에 집중되었고, 조석주기를 만조, 간조, 창조류, 낙조류로 분류하여 안

개 발생 빈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창조류일 때 높은 빈도가 나타났다. 특히, 7월에 뚜렷하게 높은 안개발생 

빈도가 나타났다. 이는 서해 연안에서 창조류가 나타남에 따라 여름철 상대적으로 낮은 수온을 가지는 심해

수가 용승되어 낮은 수온을 가지는 영역을 형성하게 되어 높은 해기차를 유발해 연안안개를 발생시킨 것으

로 판단된다. 안개사례일 분석 결과, 사례일의 3시부터 발생한 안개가 만조가 나타난 9시부터 수증기가 지

속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강화되고 12시까지 지속되었다. 바람의 경우, 안개가 발생하기 전부터 감소되어 안

개가 형성된 시각(2월 11일 03~12 LST)에는 서풍계열의 평균 1.7 m s-1의 약한 풍속이 관측되었다. 기온노

점차와 상대습도의 경우, 안개발생시각에 평균 0.2℃와 99%로 대기 중의 수증기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슬점

온도와 상대습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만조로 인하여 지상의 기온보다 높은 온도의 해수가 연

안으로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안개가 소멸되는 낮시간(09~12 LST)에도 안개가 지속될 수 있었

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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